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11 호 
 

 

2019 년 9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10/24) 

2.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참여 기업 모집 안내 (~9/30) 

3.  제11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8/19~22) 

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및 협력 행사 안내 

-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권경영 전략 워크숍 (9/20) 

- Sustainable Brands 2019 Seoul 국제 컨퍼런스 (10/18) 

 

◼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하나뿐인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기후 행동 

2.  수자원 리스크, 기업들 각 지역 유역 상황 고려해 관리해야 

- [발간물] 『상황 기반 지역 수자원 목표 설정 가이드』 



3.  유엔글로벌콤팩트, ‘15개국 SDG 선구자 발표’ 

4.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신임 이사에 PVH 社 회장, 엠마누엘 키리

고 선임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개인 양조사업자를 위한 탄소포집 폐회로 시스템 

2.  [Goal 9, 11]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국토정보공사 

 

◼ UNGC 회원 뉴스 

1.  롯데,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보고서 발간...국내 그룹 최초 

2.  한국동서발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 

 

◼ CSR 뉴스 

1. "주주 이익만 목표 아니다" 美기업 '사회적 책임' 선언 

2. '책임' 없으면 투자 못 받는 시대... 금융권 '지속가능채권' 발행 잰걸음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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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참여 기업 모집 안내 (~9/30) 
 

[원문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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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1 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8/19~22) 

 

①  전체 개요 및 네트워크 세션 

 

 
 

지난 8 월 20 일(월) ~ 22 일(수)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 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 11 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China·Japan·Korea UNGC Roundtable Conference)’가 

중국 제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는 한·중·일 UNGC 협회 간 협력 도모와 각국 기업 및 학계, 학생 

대표단 간 교류를 통한 CSR 촉진을 목적으로 2009 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행사는 ‘SDGs for Business - Try First to Be a Pioneer’을 주제로 3 국 

기업가 및 학계 전문가 약 150 명이 참석해 SDGs 이행을 위한 한·중·일 협력 방안과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8 월 21 일 본 회의는 한∙중∙일 3 국의 SDGs 이행 현황 공유를 시작으로 한∙중∙일 기업 발표, 학생 

대표단 발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주 홍런(Zhu Hongren), 유엔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UNGC 10 대 원칙 및 

SDGs 를 전파하는데 있어 삼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공유하고 해결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며 한∙중∙일 간 파트너십을 보다 공고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CJK 라운드테이블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대표 사례이며, 그간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공동 목표인 SDGs 를 위해 보다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키오 노무라(Akio Nomura), 유엔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이사는 11 년 전 CJK 를 시작했던 것이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미래는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곳이다’라는 말처럼, 이 자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오 웬(Qiao Wen), 한∙중∙일 3 국 협력 사무국(TCS) 경제 부장은 CJK 라운드테이블이 오늘날 

여러 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오늘 행사는 여러 도전 

과제들에 대처하는 각국의 지혜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TCS 는 

한∙중∙일 3 국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들과 함께 기업이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리우 멍(Liu Meng), 유엔글로벌콤팩트 아태지역 대표는 내년 일본에서 있을 CJK 라운드테이블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빌어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의 정신을 기억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중∙일 3 국의 SDGs 이행 현황을 공유하는 협회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조니 

콴(Johnny Kwan), UNGC 중국협회 이사는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과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이 발표한 <SDGs Index & Dashboards> 를 인용해 중국의 SDGs 

순위가 지난 3 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현재 전세계 162 개국 중 39 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고 한국과 일본을 통해 배울 점 역시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니 관 

이사는 중국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SDGs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한편,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에게 SDGs 를 널리 알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쓰네오 오바(Tsuneo Oba), UNGC 일본협회 국장은 협회의 행사들이 많은 기업 및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특히 ‘SDG Survey 2018’ 발간은 큰 호응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내년 라운드테이블이 10 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여러분들의 귀중한 조언과 

의견들을 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기업 CEO 들의 SDGs 선언과 폴 폴먼(Paul 

Polman) 전 유니레버 CEO 가 참석한 CEO 조찬포럼, 제 10 회 아시아리더십 컨퍼런스 등 뜻 깊은 

행사가 있었으며, 올해는 기업의 CSR/지속가능경영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CSR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발족했고, △기업과 인권, △SDG, △반부패 3 개의 이슈별 실무그룹 활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0 월 24 일에 서울에서 있을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을 언급하며 내외 귀빈들을 초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기업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한∙중∙일에서 각 3 개 기업, 총 9 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사회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 (아모레퍼시픽, Kirin Holdings Company, Beijing 

Fanglue Bohua Culture & Media),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방안 (SK 텔레콤, 

COMANY INC, BROAD Group), △기후변화 해결방안 모색 및 지역 개발 달성 (유한킴벌리, Fujitsu 

Limited, Yili Group)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청년 세션에서는 각국에서 선발된 한∙중∙일 청년 대표단들이 세 팀으로 

나뉘어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중∙일 3 국의 학생이 함께 팀을 이뤄 구성된 A, B C 팀은 각각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업의 대중 인식 제고 방안,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두 달간 온, 오프라인 미팅을 갖고 그 

결과물을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21 일, 학생 대표단은 중국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DPICGSC(demonstration 

Park of Innovation and Coopearion of Global Supply Chain)을 방문하여, 중국 전통 상품 제작 

과정과 다양한 전시관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 협회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삼국의 

기업 및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UNGC 10 대 원칙 이행과 민간부문의 SDGs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연례행사입니다. 내년은 제 12 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는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news/?uid=1441&mod=document&pageid=1


② 기업 세션 

 

 
 

'SDGs for Business - Try First to Be a Pioneer’ 를 주제로 중국 제남에서 열린 올해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에는 한·중·일 삼국에서 각 3 개, 총 9 개 기업이 참여해 세가지 주제에 

대해 각 사의 가치와 방향성 전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첫번째 세션의 주제는 <지역사회의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여한 아모레퍼시픽 CSR 팀의 강승성 팀장은 중국에서 약 8 년 간 진행하고 있는 ‘Makeup Your 

Life’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강의로 시작한 본 프로젝트는 

China Women’s Development Foundation(CWEF)의 지원으로 빈곤지역의 여성들에게 두 종류의 

암(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토탈 케어 서비스(Two Cancer Type Screening Service)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강승성 팀장은 본 프로젝트의 사전조사 단계부터 실행방안, 평가방법까지 단계별로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성과와 지역 사회에 미친 임팩트를 공유했습니다. 강 팀장은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만족에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강한 뿌리가 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 기린홀딩스(Kirin Holdings Company)의 료스케 미즈치(Ryosuke Mizouchi), 이사는 

뉴질랜드 지진 피해 지역에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주류판매점을 오픈한 사례와 함께 토노 지역의 



독립적인 지역 양조장에 기린의 양조 기술인 ‘탑 마르쉐’를 제공하여, 생산량과 지역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중국의 Beijing Fanglue Bohua Culture & Media, 구오 

와웬(Guo Yawen) 회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사의 활동으로 중국 어린이도서전시회, 

국제어린이미술페스티벌 등 가족들과 함께 전통 중국 예술을 현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20 개국에서 예술가들을 초빙해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자사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두번째 기업세션의 주제는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방안> 이었습니다. 한국 대표인 

SK 텔레콤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유웅환 센터장은 SK 의 사회적가치창줄 방안에 대해 △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바텀라인’, △ 자산과 가치를 공유하는 ‘Shared 

Infrastructure’, △ 사회적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에 투자하는 ‘Social Enterprise Ecosystem’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SK 텔레콤의 IOT 기반 인간중심기술을 소개한 유웅환 센터장은 네비게이션 

서비스 T-map 과 보험사를 연계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 데이터를 기록하고 그에 따라 안전운전 

점수를 매겨 안전운전 점수가 높을 시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T-map 안전운전’ 적용 후 

위험 운전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딩 유앙앙(Ding Yuangang), BROAD 그룹  부회장은 기업, 개인,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사의 가치를 공유하며 비약적인 속도로 건물을 짓고 있는 중국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자재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COMANY INC.의 나오유키 츠카모토(Naoyuki 

Tsukamoto) 이사는 지진 관련 기술 대학연구팀과 협업하여 내진설계 기술을 개발해 SDG 9 에 

기여하여 2017 년까지 4000 명 이상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오유키 츠카모토 이사는 자사가 지속가능한 환경과 인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전이 

공동의 필요성을 넘어 시장의 척추 역할을 함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하고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기업세션의 주제는 <기후변화 해결 방안 모색 및 지역 개발 달성>이었습니다. 

한국대표인 유한킴벌리 환경경영워크그룹의 이승필 팀장은 유한킴벌리가 16 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SDGs 목표 6, 7, 12, 13, 14, 15, 16, 

17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숲을 형성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으로 국토 전 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목표를 위해 대중과 함께 노력해오고 있다고 설명한 이승필 팀장은 ‘Low Carbon Vision 2020’ 등 

유한킴벌리의 새로운 목표에 대해 공유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한 걸음 더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IT 회사 후지쓰(Fujitsu Limited)의 토요아키 마츠무라(Toyoaki Matsumura) CS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v. Responsible Business Unit 팀장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작년 CDP 의 A 리스트에 오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노력과 결과를 

공유한 마츠무라 팀장은 이어 파리 협정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열 감지 사례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사례 등 기후변화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더욱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WIPO-Green 과 파트너십을 맺어 환경보호를 위해 사회 혁신가들과 협업해오는 

사례를 소개하며 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만들어갈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중국 기업인 일리 그룹(Yili Group) 슈 키(Xu Ke) 부회장은 일리 그룹이 생물다양성을 

현지화(localize)한 최초의 기업임을 강조하며 생물다양성 보고서 발간, WWF 와의 협업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 관심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기업이 그린 리더십을 

컨셉으로 가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빠르게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는 것보다 제대로 해내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news/?uid=1442&mod=document&pageid=1


 

③ 청년 세션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청년 세션에서는 각국에서 선발된 한중일 청년 대표단들이 세 

팀으로 나뉘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A 팀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활동과 관련해 소개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중의 낮은 인식을 언급하며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A 팀은 중국 기업 알리바바 그룹(Alibaba)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활동, 

일본 기업 사라야(Saraya)의 천연 세제를 활용한 사례, 그리고 한국 기업인 LG 유플러스(LG U+)와 

덱스터 스튜디오(DexterStudios)가 AR 기술을 이용해 멸종 위기 종에 대한 인식을 높인 사례 등 

다양한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프로모션 이벤트,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식 제고 방식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B 팀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관련해 발표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한 B 팀은 전체 라이프사이클 생물다양성 보호 관리 

시스템(Full-lifecycle biodiversity protec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농업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일리 그룹의 사례에 이어 제품 용기와 패키징에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하여 산림 파괴를 막고 있는 기린의 사례, 마지막으로 철 생산원료를 활용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을 돕고 있는 포스코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세가지 

제안점으로 생물다양성 지표 설정, 모니터링과 보고를 통한 투명성 강화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C 팀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알리바바 그룹(Alibaba)의 Ant Forest 앱 사례, 웹사이트를 활용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바이두(Baidu)의 사례를 소개했고, 일본 기업으로는 앱을 통해 다양한 생물 데이터를 

모으고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바이옴(Biome), 생물다양성 정책을 세워 유전자 

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카고메(Kagome)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포스코(POSCO),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와 복원 사업을 

통해 유전자 다양성을 보호하는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을 한국 기업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제언으로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 및 산업간 

협력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학생 대표단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멘토들의 피드백과 함께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승한 

청년 대표들에게는 중국 내몽골 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심은 나무에 이름을 올리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일리 그룹의 2020 생물다양성 보고서 발간에 평가자로서 참여하고 포럼에 초청받는 

등 다양한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news/?uid=1443&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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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년대표단 학생 수기 _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4 학년 구희원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유엔글로벌콤팩트 협회는 지난 8 월 20 일부터 22 일까지 3 일 동안 중국 

제남시에 각 국가간의 민간 부문, 학계, 청년들을 초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하여 소통하고 토의하기 위해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주최하였습니다. 올해 11 회를 맞이한 한중일 컨퍼런스는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소주제를 바탕으로 청년 프로그램, 강의 및 기업 사례발표 그리고 기관 방문으로 이루어져 

한중일 3 개국 간의 여러 부문을 아울러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첫 날 진행된 청년 프로그램은 청년 대표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이 고루 섞여 팀 게임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3 국협력사무국 및 기업의 발표가 진행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사례를 듣기 위해 



중국 내의 저명한 기업 Qizheng Tibetan Medicine, Green Life 그리고 N% Plan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각 기업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과 겪은 한계점 및 성공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특히 Green Life 라는 시민사회의 창립자 Yi Jiefang 은 더 이상 몽골의 

사막화가 심해지지 않기 위해 척박한 몽골 땅에 나무 한 그루씩 심기 시작했던 경험을 

얘기하였는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보호해야하는 우리의 역할을 다시금 알려주며 많은 

학생들의 공감과 실천 의지를 자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기업 관계자들이 다양한 사례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날에는 각국의 유엔글로벌콤팩트 대표, 기업, 학계 그리고 학생들의 발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네트워킹 세션에는 한국, 중국, 일본 글로벌콤팩트협회가 각 국가 내에서 

어떤 SDGs 목표를 어떻게, 그리고 얼만큼 이행되어가고 있는지 활동을 공유하며 현 상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기업 세션에서는 일본의 기린홀딩스, 한국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팽루 보화 관계자들로부터 각 기업이 지역사회의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했던 사례와 기업의 역할에 관하여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였습니다. 이어 두번째 

기업세션에는 기술 혁신을 통한 SDGs 달성에 관해 한국의 SK 텔레콤, 중국의 BROAD 그룹 그리고 

일본의 COMANY 의 관계자로부터 각 기업의 기술 발전 사례와 지역사회개발에 미친 영향에 관해 

여러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진행된 세번째 기업 세션에는 중국의 

이리실업그룹, 일본의 후지쯔 그리고 한국의 유한킴벌리 관계자들로부터 기업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기업 사례발표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과 SDGs 이행에 

대하여 갖고 있는 다양한 관점과 그들이 생각하는 현 시사점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듣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청년 세션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복구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한중일 학생 대표단 세 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방안, 생산 과정에서의 보존 방안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방안의 세 가지 

의제로 나뉘어 발표한 학생들은 청년들의 시각을 담아 기업의 역할 그리고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관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8 월 22 일, 3 국 청년 대표단 43 명과 한중일 

글로벌콤팩트협회는 제남시의 Global Supply Chain Innovation Cooperation Demonstration Park 을 

방문하여 중국의 제조업자 및 중소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소개를 듣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여러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3 일 간 진행된 본 행사는 학생들에게 기업, 학계 및 CSR 관계자들이 SDGs 를 달성하고 CSR 을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한중일 간 협력에 대해 새로운 인사이트와 

시사점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및 협력 행사 안내 

 

1)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권경영 전략 워크숍 (9/20)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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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stainable Brands 2019 Seoul 국제 컨퍼런스 (10/18) 

 

<SB 2019 Seoul>에 참석을 원하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등록 할인코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02-749-2149/50)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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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식 

 

1. [Executive Update] 하나뿐인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기후 행동 

 

본 기고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2019 년 8 월 21 일, 

그린비즈(GreenBiz)에 작성한  글입니다. 

기후 변화는 이제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지금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았던 적이 없었고,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촉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위협하는 기상 패턴 변화에서 대규모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해수면 상승에 

이르기까지 기후 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적이고 전례가 없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가 사람과 지구의 생존을 지속적으로 위협함에 따라 우리는 비즈니스 운영과 경제의 

혼란을 전 세계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지난 11 월 보고서는 매 0.5 ° C 가 지구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을 사례로 들며 ‘2 ° C 미래’와 ‘1.5 ° C 미래’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야심 

찬 기후 행동은 파리기후협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17 개 모두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미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최악의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상황에 

맞설 수 있는 혁신, 도구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리더십입니다. 

 

https://www.greenbiz.com/article/business-climate-action-our-only-future


기후 변화를 성공적으로 예방하고, 그 영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전례 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최근 Time 지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후 변화가 다자주의의 가치를 증명해 낼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2050 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경제(net zero carbon economy)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리더로서 기후 운동의 선두에 서서 정부 및 유엔과 

협력하고 산업 및 비즈니스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재구상할 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 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 개 이상의 

비즈니스, 시민 사회 및 유엔 지도자 연합과 함께 전 세계 온도 상승을 1.5 도로 제한하는 것과 

연계하여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야심적인 기후 행동 강화를 요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첨단 기후 과학과 연계하는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제로 배출 미래(net-zero emissions future)로 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해당 캠페인에는 이미 21 개국, 22 개의 부문, 약 2 백만 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총 2.2 조 달러 

이상의 시가 총액의 44 개의 기업이 새로운 수준의 기후 목표를 정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투자자 및 정부에 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비즈니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1.5 °C 에 맞춘 기업 전략이 전 세계 비즈니스 및 

공급망에 새로운 표준이 되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행동에 대한 기업의 추진 의지는 야심찬 기후 정책에 따른 경제적 사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기후행동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은 기업에게 

기후 관련 해결책에 대한 추가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변화의 일환으로 리스크 관리가 원활 해지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내년은 2020 년까지 국가 기후 계획과 장기 전략을 업데이트하는 국가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기업의 기후 행동과 병행하여,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 경제 발전 경로와 

기업의 넷-제로 미래 (net zero future)에 대한 투자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를 통해 민-관 협력은 특히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어려운 

부문에서 보다 의미 있고 야심찬 기후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올해 9 월,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UN Climate Action Summit)에 전 세계는 뉴욕에서 모여 이러한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다자간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정상회담은 체계적인 변화를 

지원하는 실행, 확장 및 복제 가능한 다중 이해관계자 솔루션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명확한 행동 

계획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에 기후 야망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time.com/longform/sinking-islands-climate-change/
http://unglobalcompact.org/OurOnlyFuture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climate-action-summit-2019/business-ambition/business-leaders-taking-action


실천하는 용기가 있는 개인, 국가 및 조직은 내일의 리더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미래는 우리 

모두가 기후 행동과 야망을 총괄적으로 확대하는데 달려 있으며, 기업 리더는 “1.5°C 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Business Ambition for 1.5°C) 캠페인에 참여하고 행동을 취함으로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나은 세상을 위한 방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org/OurOnlyFuture
http://unglobalcompact.org/OurOnlyFuture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466-08-21-2019


2. 수자원 리스크 기업들 각 지역 유역 상황 고려해 관리해야 

 

세계 물 주간 (World Water Week) 기간 중 신규 가이드 발행, 수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가이드 

제공 

 

세계 물 주간(World Water Week) 기간 중 발행된 ‘유역 상황 기반 지역 수자원 목표 설정 

가이드(Setting Site Water Targets Informed by Catchment Context: A Guide for Companies)는 

기업에게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출판물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수자원 관리 책무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CEO Water Mandate),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the Pacific Institute, 국제 자연보호협회 

(Nature Conservancy),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DHI Centre 

for Water and Environment, Water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연기금 (World Wildlife Fund, 

WWF)이 함께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더 많은 홍수와 가뭄이 예측되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력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자원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지역에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수자원은 각 

지역의 유역 수준에서부터 관리되어야 하는 범지구적 과제입니다. 기업을 위한 본 신규 가이드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수자원 리스크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악화되는 

기후 영향의 완화 및 적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 소비와 오염의 증가, 강력하지 못한 거버넌스 시스템,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 

수자원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오염물질인 탄소와 달리 물은 본질적으로 지역 

자원입니다. 본 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기업활동과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수자원 사용 및 배출뿐 아니라 각 유역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유역 

특성이 모두 다른 만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 따르면, 성공적인 지역 수자원 관리 원칙 설정의 핵심 요소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시급한 과제 해결 시 현장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자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행동은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주요 공공 정책과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기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제공하고 이상적 수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수자원 관리 책무(the CEO Water Mandate)에 대하여  

 

2007 년 7 월,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된 유엔글로벌콤팩트 수자원 관리 책무 

(CEO Water Mandate)는 기업이 수자원 지속 가능성 정책 및 관행의 개발, 구현 및 공개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공공-민간 이니셔티브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이끌고 Pacific Institute와 



파트너십을 맺은 수자원 관리 책무는 우수 및 신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액션 플랫폼을 

제공하여 수자원 및 위생시설 접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중 이해 관계자 협력 구축을 지원합니다. 

수자원 관리 책무는 100 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eowatermandate.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발간물] 『상황 기반 지역 수자원 목표 설정 가이드』 

 

 

 

* 본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용어 ‘지역(Site)’은 기업이 소유 및 운영하고 기반 활동하는 부지 및 

시설을 말합니다.  

 

수자원 소비 및 오염 증가, 강력하지 못한 관리 체계,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 수자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수자원과 관련된 외부 

효과로부터 자사를 보고하고 늘어나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water stewardship)에 참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469-08-27-2019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469-08-27-2019


상위 5 개 수자원 위험 요인 및 잠재적 재정 영향력 (CDP, 2019) 

 

 

유역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수자원 목표는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에 근거하여 

지역 차원에서 행동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소수의 기업들 만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유역 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지역 수자원 목표를 설정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리스크를 줄이며, 공동의 노력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지 및 시설 담당 

직원, 수자원 관리 담당 직원, 수자원 관련 기술 전문가 및 관련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 

가이드는 효과적인 부지 및 시설 수자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와 각 요소와 

관련된 권고 활동을 제시합니다. 

 



유역 상황을 반영하는 수자원 목표 설정 3 가지 요소 

 

1. 유역 내 수자원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① 운영 리스크, 의존성 및 영향들을 이해합니다 

② 목표를 세울 물리적 범위(Scope)를 설정합니다. 

③ 유역 내 수자원 문제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2. 수자원 목표의 스케일은 기업의 기여도와 지역의 이상적인 목표 상태(desired conditions)를 

반영해 설정해야 합니다. 

① 가장 시급한 수자원 문제의 이상적 목표 상태를 설정합니다. 

② 현 상태와 목표 상태 간 차이를 평가합니다. 

③ 목표 상태에 대한 기업의 기업 기여도를 설정합니다.  

 

3. 수자원 목표는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활용하며 공공부문 문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① 참여 가능한 수자원 이니셔티브, 공동 노력, 공공정책 이니셔티브를 파악합니다.  

② 목표 상태 도달하기 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웁니다. 

③ 실행 전략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측정합니다. 

 

지역 수자원 목표는 종종 전체 수자원 사용량, 수자원 효율성 및 수질에 중점을 둔 기업 차원의 

목표에서 설정되며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의 접근, 위생 및 위생시설(WASH)과 같은 수자원 

문제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목표는 해당 지역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목표와 수자원 관리 접근법  

 

대부분의 경우, 기업 혼자의 활동으로 유역의 수자원 안보를 눈에 띄게 향상시키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다른 수자원 이용자들과 협력하여 지역 상황과 상대적 책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수자원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 기업은 리더십을 발휘해 유역 상황을 반영하는 수자원 목표를 세우고 수자원 문제를 보다 

완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s://pacinst.org/wp-content/uploads/2019/08/Setting-Site-Water-Targets-Guide-2019.pdf


3. 유엔글로벌콤팩트, 15 개국 SDG 선구자 발표 

 

15 개국의 젊은 SDG 선구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8 월 

21 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뛰어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별 

젊은 비즈니스 리더, ‘청년 SDG 선구자’를 선정 및 발표했습니다. 

‘청년 SDG 선구자’로 선정된 15 명의 젊은 실무자들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선정기준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을 자사의 

핵심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 및 SDG 진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리세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최근 4 년 동안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도가 

본래 목표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밝히며 각 분야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추진하는 젊은 비즈니스 리더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것은 전 분야에 걸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세계를 보다 지속가능한 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DGs 선구자(SDG Pioneers)’ 프로그램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진행하는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의 일환으로, 금년도 ‘청년 SDG 선구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기업 중 

업무를 통해 SDGs 를 발전시키고 있는 35 세 이하의 젊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19 국가별 유엔글로벌콤팩트 ‘청년 SDG 선구자’: 

• 방글라데시: 대쉬훅 무집 (Mashook Mujib Chowdhury), DBL 그룹, 지속가능성 관리자 

• 브라질: 줄리아나 올리베이라(Juliana Oliveira), 네슬레, 공유 가치 창조 분석가 

• 캐나다: 린지 베르헤르(Lindsey Verhaeghe), Nutrien Ltd., 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 & 리포팅 

관리자 

• 중국: 쉬 촨즈(Xu Chuanzi), 주 그리드 항저우 전력 공급 회사, 부회장 

• 크로아티아: 이반 마라소비치(Ivan Marasović) INA d.d., 경력 및 재능 관리 선임 전문가 

• 덴마크: 샬럿 솔링(Charlotte Sølling), MP Pension, ESG 관리자 

• 조지아: 마야 코발리아(Maya Kobalia) MFO Crystal, 환경사회부 대표 

• 이탈리아: 프란체스카 마르투치(Francesca Martucci), Pirelli & C. S.p.A., 지속가능성 전문가 

• 케냐: 조이스 시토닉(Dr. Joyce Sitonik), ARR Health Care Kenya, 임상 비즈니스 운영 대표 

• 레바논: 마크 톨베이 헬로우(Marc Torbey-Helou), Banque Libano-Fransaise, 수석 은행가 

• 네덜란드: 딜런 맥닐(Marc Torbey-Helou), Royal Philips NV, 공급자 지속 가능성 이사 

• 남아프리카: 사라 위튼(Sarah Whitten), Standard Charted Bank, 전무 겸 글로벌 계정 관리자 

• 스리랑카: 로산 워라싱게 (D.D. Roshan Weerasinghe), MAS Holdings (Pvt) Ltd., 부팀장 

• 영국: 레간 레이히(Regan Leahy), Hogan Lovells, 시민권 관리자 

• 미국: 멕 파커 영(Meg Parker Young), Thomson Reuters, 영향 전략 및 발전 이사 

 

https://www.unglobalcompact.org/sdgs/sdgpioneers/2019/local-round
https://www.unglobalcompact.org/sdgs/sdgpioneers
https://www.unglobalcompact.org/sdgs
https://www.unglobalcompact.org/sdgs
http://globalcompactbd.org/2019-global-compact-network-bangladesh-sdg-pioneer/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publications/Story_2019_SDG_Pioneer_Brazil_Juliana%20Lopes.docx.pdf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publications/Story_2019_SDG_Pioneer_Canada_Lindsey%20Verhaeghe.pdf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SDGpioneers/gcn-china.pdf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publications/Story_2019_SDG_Pioneer_Croatia_Ivan_Marasovic.pdf
https://globalcompact.dk/charlotte-soelling-of-mp-pension-wins-the-title-of-this-years-danish-sdg-pioneer/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publications/Story_2019_SDG_Pioneer_Georgia_Maya%20Kobaila%20.pdf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publications/SDG%20Pioneer%20Italy_Francesca%20Martucci_Story.pdf
http://www.globalcompactkenya.org/index.php/en/initiatives-projects/the-sdgs/67-an-sdg-pioneer-for-good-health-and-well-being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SDGpioneers/gcn-lebanon.pdf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SDGpioneers/gcn-lebanon.pdf
http://globalcompactsa.org.za/young-sdg-pioneers-winners/sdg-pioneer-winner-sarah-whitten/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SDGpioneers/gcn-sri-lanka.pdf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publications/Story_2019_SDG_Pioneer_UK_Regan%20Leahy%20.docx.pdf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publications/Story_2019_SDG_Pioneer_USA_Meg%20Parker%20Young.docx.pdf


국가별 수상자들은 ‘SDG 선구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은 국가 지원자들과 함께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SDG 선구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라운드’에 진출할 것입니다. 글로벌 라운드 

수상자 최종 10 인은 9 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 74 회 유엔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9 년 SDG Pioneers 프로그램은 Tuborg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465-08-21-2019


4.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신임 이사에 PVH 社 회장, 엠마누엘 

키리고 선임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PVH社의 회장이자 CEO인 엠마누엘 키리고 (Emanuel 

Chirico )의 이사회 이사로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유엔사무총장이 이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는 

기업과 시민사회 대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총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엠마누엘 키리고 이상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합류를 환영하며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에 있어 엠마누엘 키리고 이사의 풍부한 경험은 

지속가능한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움직임을 활성화하여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엠마누엘 키리고 이사는 켈빈 클라인 (CALVIN KLEIN), 타미 힐피거 (TOMMY HILFIGER), 반호이젠  

(Van Heusen) 등을 소유한 PVH사의 회장이자 CEO입니다. 박애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리더십의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인류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미국이며 1993년부터 PVH 사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고 EY (Ernst & Young 

LCC)에서 파트너로서 근무한 바있습니다.  

 

2018년, 키리고 이사는 Women’s Wear Daily’s CEO Creative Leadership로부터 ‘리더십상’을 

수여받았으며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뽑기도 했습니다. 

또한, Glassdoor의 ‘최고의 CEO’, 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의 

‘리더십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을 위한 이니셔티브 전략과 정책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이사회는 비급여, 명예직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전략과 정책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사명을 발전시키는 

지지자로서 활동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채택 4년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는 

2030 의제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더 알아보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about/governance/board/members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467-08-27-2019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467-08-27-2019


[원문보기]  

SDGs 소식 

 

1. 개인 양조사업자를 위한 탄소포집 폐회로 시스템 

 

 
 

Earthly Labs 는 수제 양조장에서 술을 제조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탄산화 

과정과 포장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러그앤플레이(plug-and-play)’ 형태의 탄소포집기구를 

개발했습니다. 

 

Earthly Labs 의 CiCi 는 냉장고 크기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구로 탄소포집기술을 작은 규모의 

양조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CiCi 는 ‘플러그앤플레이’ 형태이기 때문에 

값비싼 기계를 새로 구매할 필요 없이 제품을 양조장의 기존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CiCi 는 음료 제조단계 중 발효과정 등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정화하여 

탄산화와 같은 단계에 사용되는 액화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킵니다. 

 

이러한 기술은 규모가 더 큰 양조장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arthly Labs 의 솔루션은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더 작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탄소 채집 

기술을 더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arthly Labs 는 해당 기술이 

양조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까지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양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생산단계에 활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로 변환하는 순환 

시스템을 통해 탄소비용을 50-100% 사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y you should care 

수제 양조장은 매년 약 5 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탄산화 및 포장과 같은 

단계에 사용하기 위해 그 절반의 이산화탄소를 구매합니다. 

Earthly Labs 의 CiCi 는 양조장에서 버려지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폐회로 시스템을 통해 

양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연히 감소시키는 효육적인 기술입니다. 해당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467-08-27-2019


기술은 매년 1 억 5000 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CiCi 의 ‘플러그앤플레이’ 디자인은 양조장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환경영향 감소를 위해 기존 

양조시설을 개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CiCi 에 활용되는 폐회로 시스템은 폐기물을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투입비용을 감소시킵니다. 

 

 

기후행동 

Earthly Labs 는 CiCi 가 양조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10 억 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채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s://goexplorer.org/carbon-capture-device-creates-closed-loop-system-for-independent-brewers/


5.  [Goal 9, 11]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국토정보공사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한국국토정보공사 (이하: “LX”)는 국가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인 지적측량, 지적조사, 공간정보사업, 

해외사업, 연구·교육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한 혁신성장과 차별 없는 대국민 국토정보 제공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X 는 사회적 가치 전략을 도출하여 각 전략방향과 UN SDGs 대응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9 번째 과제는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인프라 혁신을 목적으로 합니다. 

LX 는 사물인터넷 (IoT), 드론(UAV)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국토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공간정보를 도입하면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LX 는 우선적으로 도로, 철도, 하천에 대한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토개발사업과의 연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국토개발 정책사업,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지구의 토지 중 지적재조사 대상지구를 선별하여 

조사와 현장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적측량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도면 기반의 지적공부 오류정비 사업과 지역(동경)측지계로 사용 중인 

지적도면을 세계표준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 정보는 국가의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연동시켜 

최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드론(UAV) 활용 국토정보 모니터링 

LX 는 드론(UAV)을 활용한 국토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용 활성화에 

따른 사고예방체계 구축 등 안전비행 환경 조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드론 영상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해상도 영상 기반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설물 영상정보 관리, 3D 모델링 뷰어 서비스 제공 등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의도 면적 대비 196 배에 달하는 드론 영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160 여개의 기관이 드론 영상 통합플랫폼 고도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1 번째 과제는 완전하고 안전하며 탄력적인 도시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LX 는 현대시 국토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국토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들의 다양한 토지행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X 는 공간정보, 지적조사 및 츠량 관련 노하우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체계적 공간정보체계의 중요성 

체계적인 공간정보체계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틀로써 해당 국가의 토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개발도상국들 내에서는 토지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정보의 기재 오류, 중복 생산, 실제 토지 상황과 토지 정보 간의 

불일치, 관련 부서 간 토지 정보 불일치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없게 만드며 토지 관련 행정업무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토지 행정 및 관리 요건을 반영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X 는 2016 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협정에 따라 추진된 

‘우즈베키스탄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사업’을 지난 7 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공간정보체계를 개선하고 선진 공간정보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토지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정보체계(NGIS) 구축 사업 

LX 는 지난 2 년간 우즈베키스탄 주요 도시 내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는 50 개의 상시관측소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우즈베키스탄 측우체계(UzPOS)를 구축하여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리랑-3 호와 아리랑-3A 위성으로 촬영한 

농경지 및 도시지역 121,0000km2 에 대한 0.7m 급 모노영상, 사막 등 기타 지역 343,000 km2 에 

대한 0.7m 급 스테레오영상을 제공하여 디지털 지형도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국가공간정보체계 표준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의 공간정보 정책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공간정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LX 가 제안한 마스터플랜은 향후 5~7 년간 우즈베키스탄 

국가정보체계(NGIS)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핵심 구성요소인 부동산 및 공간정보 DB 가 포함되어 

있어 전자정부 연계 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LX 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간정보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칠레, 튀니지, 모로코,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등 17 개 국가의 효율적인 토지행정과 선진 지적제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1 번째 과제인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에 동참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적·공간정보 공공기관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 년 설치된 정책기금 

 

 

 

 

 

 

 

 

 

 

 

 

 

 

 

 

 

 



About These SDGs Goals 

 

 

 

[원문보기] 

https://blog.naver.com/ungc_korea/221633535792


UNGC 회원뉴스 
 

1. 롯데,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보고서 발간...국내 그룹 최초 

 

 

- 롯데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글로벌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 그룹사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힘. 

 

- 이번 보고서는 '여성⋅아동, 환경, 상생'을 주제로 15 개 롯데 그룹사가 추진해 온 50 여개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내용을 담고 있음. 

 

- 롯데는 그룹차원의 'mom 편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여성 우울증 인식 개선 

'Rejoice 캠페인', 롯데마트 '글로벌 청년&스타트업' 육성, 롯데홈쇼핑의 맹아 아동을 위한 음성 책자 

'드림 보이스', 롯데호텔의 폐기물 재활용 인테리어 및 친환경 'Re-Think 캠페인’ 등 SDGs 목표와 

연계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롯데는 지난 3 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국내 그룹사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CEO 지지 서약'에 참여하고, 그룹 차원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와 인권 

보호를 아우르는 SDGs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옴.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8280923402488


2. 한국동서발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 

 

 

 

- 한국동서발전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중소벤처 육성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힘. 

 

- 이날 협약은 코이카에서 추진 중인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통해 해외청정개발체제(CDM)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국내 중소벤처를 육성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체결됨. 

 

- 협약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유망 중소벤처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재원을 지원하고, 코이카는 저개발국가에 적용 가능한 정수(淨水), 보건, 에너지, 농촌개발, 교통, 

교육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 기술 선정을 지원함. 

 

- 한편, 동서발전은 2024 년까지 아프리카 가나지역 50 만 가구에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사업비 

총 125 억원)해 약 70 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얀마 

만달레이시와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개선사업으로 연간 5 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818000242&ACE_SEARCH=1&ACE_SEARCH=1&ACE_SEARCH=1&ACE_SEARCH=1


 

 

CSR 뉴스 

1. "주주 이익만 목표 아니다" 美기업 '사회적 책임' 선언 

 

 

- ‘주식회사 미국(Corporate America)’을 대표하는 유명 최고경영자(CEO) 181 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이는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불고 있는 

사회주의 바람을 차단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CEO 188 명이 속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이날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보상 및 

교육 등 직원 투자를 강화하며 납품업체를 공정하게 대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주주를 

위한 장기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 올해 성명서에는 1997 년부터 기재됐던 “회사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 우선 원칙이 

폐지됨. 

- 영국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됨.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초 영국 정부는 2022 년부터 

상장기업 및 펀드의 연차 보고서에 기후변화 영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올해 1 월에는 연기금이 환경과 사회 문제를 중시하는 기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강화함. 

- 월스트리스저널(WSJ)은 이날 성명서가 ‘시장경제학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 가치 

극대화 이론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철학적 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함. 

 



동아일보 

 

 

2. ‘책임’ 없으면 투자 못 받는 시대… 금융권 ‘지속가능채권’ 발행 잰걸음 

 

- ESG 강화 흐름에 힘입어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신한금융지주, 국민은행 등 금융지주자 및 은행의 발행도 잇따름. 

- 블룸버그는 전 세계 지속가능채권 거래액이 올 상반기에 지난해 전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64 억 달러(약 19 조 8600 억)에 이르렀다고 보도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도 EU 처럼 회계 규정상 ESG 요소를 포함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채권 검증을 위한 전문 평가기관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국민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1/97043358/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1/97043358/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45713&code=61141111&cp=nv


 

* 본 컨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8 월 16 일부터 9 월 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입니다.    

• 델타이엔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 COP/COE 제출회원 
 

8 월 16 일부터 9 월 1 일까지 12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현대제철  

• 포스코건설 

• kt skylife 

• LS 산전 

• 인천국제공항공사 

• BGF 

• BGF 리테일 

• 두산중공업 

• 한전산업개발 

• 신한은행 

• kth 

• 현대엔지니어링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1/4, 2/4, 3/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

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KDB 산업은행,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캬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 오토, 

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 

LG 전자, 두산, CJ 제일제당,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고려제강,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원광대학교, 한국국제봉사기구,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충북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양주시설관리공단, 델타이엔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http://www.unglobalcompact.kr/wp/?page_id=2589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http://www.unglobalcompact.kr/
http://blog.naver.com/ungc_korea

